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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 전복적 상상력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물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익숙한 것

들이면서도 작가들의 전복적 상상력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낯선 것

들입니다. 이들은 사물과 작품, 삶과 예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그 사이를 오가며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새로운 언어와 대안

적 문법을 고민하게 하고, 우리와 사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정립하도

록 요구합니다.

무대에 오른 사물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적 사물이자 생경한 미술 

작품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악동이면서, 함께 일

하고 음식과 온기를 나누는 동료이고, 우리의 은밀한 개인사와 함께 겪

어온 시대사를 조잘대는 이야기꾼이고, 때로는 우리 몸을 감싸 안고 위

로하는 친구이자 우리가 알던 미술이 미술이 아니라고 가르치려 드는 

선생입니다. 이들은 미술 전시장 한복판에서 매끄럽고, 꺼칠하고, 촉촉

하고, 부드럽고, 환하고, 은은하고, 구불대고, 따뜻하고, 딱딱하고, 폭신

한, 공감각적 풍경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와 사물 간의 접촉과 온기

를 되살립니다. 

박진아, <프로젝터 테스트> 2008, oil on canvas, 220×270cm

<세 개의 수평선> 2024, oil on canvas, 3 pieces, each 91×65.1cm

이주요, <가습기> 1998–1999,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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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고유한 삶을 사유하기

이 전시에서 말하는 ‘사물들의 힘’이란 작가에게는 ‘미술인 것’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에서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관람자에게는 주변의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추동하는 힘일 

것입니다.

«사물들의 힘»은 실재 대신 정보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동반자인 사물들

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잊혔던 사물들의 힘을 회복하며, 사물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이야기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열 명의 작가는 “사물을 빤히 바라보며, 사물에게 말을 걸

고, 사물의 얼굴을 지각하고, 사물의 생동하는 관상을 알아보고, 사물의 영혼을 돌보며, 사물

의 고유한 삶을 사유하고, 사물에 위협당하기도 혹은 매혹당하기도 하고, 사물로 인해 행복

하고, 사물의 낯섦에 경탄하는” 이들입니다.  

김범, <12개의 조각적 조리법> 2007–2011, paper clay, actual size of small chicken

박이소, <A4를 위한 소조> 2000, cement, A4 paper, wood, styrofoam, 35×65×65cm

임민욱, <알라딘_ Interchange> 2008, synthetic fur, 160x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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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어> 1996, wood, linoleum, paint, 140×130×3cm

양유연, <From Early Evening> 2024, 

acrylic on Korean paper (Jangji), 142×75.5cm

소소한 사물에서 마법을 소환하는 경험

작가들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사물에서 우리가 

모르던 숨겨진 비밀을 포착하고, 사물의 신비를 

되찾아 주고, 사물과의 풍요로운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물의 마법을 소환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사물들 사이를 거

닐면서 사물이 미술이 되는 순간에 동참하고, 

우리 곁을 지켜 온 사물들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수 간식 창고 

눈코입을 사로잡는 

                              간식  

우리 부서에도 간식이 찾아왔어요~

일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 

횡재 같고 선물 같고 상 같은 간식이 떵! 

팀원들과 함께 색다른 간식시간을 즐긴 직원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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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에게 쏘세요!! 간식 창고

2024년 가을호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신성원 선임

넉넉하고 행복한 간식, 한 주의 시작을 행복하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의 간식시간은 좀 더 특별합니다. 피곤함과 긴

장감 속에서 열심히 일하던 와중 간식이 도착하였습니다! 한 상 가득한 햄버

거와 치킨들을 맛있게 먹으며 출장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 모든 팀원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칭찬으로 더욱 보람찼던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간식 제공 덕분에 팀원 모두 한 주를 즐겁고 따뜻하게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화학 

검사팀 

(울산공장)

최수욱 사원

위장뿐만 아니라 정신과 감성도 채워주는 간식

안녕하십니까?

간식 신청 사연을 보낸 줄도 모르고 잊고 있다가, 갑자기 당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보내주신 간식 덕분에 저희 팀 전원이 굉장히 오랜만에 

한공간에 모여 잠깐의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들 참 좋아했습니

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요즘 사회인데 덕분에 모처럼 연말 분위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간식을 나누면서 든 생각인데요. 간식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나 외부의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함께 하는 음식과

는 아주 다르게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고 흐뭇하게 감성도 채워주

고 업무에 몰두하던 경직된 심신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밝은 얼굴에서 느껴지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현호 기정

(이수페타시스)

박정빈 과장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박종민 부장

(이수앱지스)

유혜수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대용 부장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한광수 부장

(이수화학)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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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일하던 중... 당 떨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답은, 한 템포 쉬며 일할 맛 나게 에너지 충전을 도와주는

이수 간식 창고의 이븐한 간식 선물입니다 ^-^ 

그럼 다음 서프라이즈 간식의 주인공은 누구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팀이죠!

우리 팀이 간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신청 사연을 

샤라웃(shout out) 해주세요!

푸짐하고 든든한 간식 선물을 배달 드릴 예정입니다 :D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또는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2월 초 접수, 2월 중순 발표)

우리 팀 자랑 및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hjkim1@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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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봄호 원고 마감은 3월 12일입니다.

이수 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

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hjkim1@isu.co.kr

응모 방법 01 02 03

인증샷을 찍는다컬러링을 한다 사진을 전송한다

※ 상기 일러스트는 <새해의 불꽃놀이를 보며 와인과 즐기는 만찬 테이블>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4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남현호 기정(이수페타시스)

박정빈 과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박종민 부장(이수앱지스)

유혜수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대용 부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한광수 부장(이수화학)




